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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는 다양한 정보 이용 매체의 등장과 디지털 정보자원의 급증으로 변화하는 과학 기술 정보 환경에서 앞으로 

주요한 정보이용자가 될 MZ세대의 정보이용행태를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MZ세대의 콘텐츠 활용 플랫폼, 일상․학술정보 

이용행태, 콘텐츠 생산 방식과 특성에 대한 설문을 통해 정보이용자면서 정보 생산자로서의 MZ세대의 특성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MZ세대는 유튜브를 콘텐츠 플랫폼으로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었으며, 일상정보원으로는 네이버를, 

학술정보원으로는 구글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콘텐츠 플랫폼을 통해 소비하는 콘텐츠는 대부분 일상적인 

정보였으며, 전문분야 등의 검색은 빈번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콘텐츠 소비뿐만 아니라 생산에도 적극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다만 정보전달의 목적보다는 기록을 위한 목적이 가장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information behavior of so-called “MZ Generation” users 

who are going to be the main information users of the continuously and radically changing scientific 

information environment due to the advent of various types of information media and rapid increment 

of digital information resources. Especially, the characteristics of MZ generation is investigated through 

questionnaire asking questions about their use of contents platforms, and online resources for everyday 

life information and scholarly information, and their way of producing, responding, and sharing information 

contents. The results show that they use YouTube most as the contents platform, prefer Naver as their 

everyday life information source, and use Google as the main scholarly information source. Their main 

purpose of using the content platform is to search for everyday life information rather than scholarly 

or professional information, and they are actively producing information, mostly to keep records of their 

everyday l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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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정보기술의 발달로 정보이용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정보서비스와 시스템도 매우 다양해졌

다. 특히 MZ세대로 일컬어지는 디지털 시대의 

정보이용자들은 기존 세대와는 매우 다른 양상

의 정보이용행태를 보인다. 인쇄매체 위주의 

정보환경에서는 정보자원에 대한 서지사항을 

기술해놓은 목록 정보를 통해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검색하고 식별할 수 있었고, 자료의 원

문은 서론부터 결론까지 순차적으로 읽으면서 

내용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러나 디지털 시대

의 정보자원은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자료의 

원문 안에서 직접 찾아볼 수 있고, 처음부터 끝

까지 살펴보지 않아도 필요한 내용이 자료의 

어느 부분에 있는지 쉽게 선택할 수 있게 되었

다. 또한 정보의 유형도 텍스트 중심에서 이미

지나 동영상 등의 자료까지 포함하게 되어, 자

신이 원하는 정보를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지, 

찾아낸 정보 중에서 어떤 정보가 적합한 정보인

지, 그리고 선택한 정보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

는지 등의 모든 정보활용의 과정에도 변화가 있

었다. 이러한 변화는 다양한 정보시스템의 발달

에도 영향을 주었으며, 최근에는 메타버스 플랫

폼을 활용한 가상의 공간에서 정보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

새로운 정보매체의 등장은 기존 방식이 익숙

한 이용자들에게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하는 

어려움을 줄 수도 있겠으나, 디지털 환경에 익

숙한 정보이용자라면 도전해볼 만한, 매우 흥

미로운 상황이다. 또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 개발자의 입장이라면 새로운 세대의 정

보이용행태를 이해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효과

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필수적인 과정일 것

이다. 특히 연구 동향이나 정보를 이용하는 환

경 자체가 빠르게 변화하는 과학기술정보 분야

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보서비스를 제공

하려면 이용자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용자 정

보요구와 정보이용행태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양한 정보 이용매체의 

등장과 디지털 정보자원의 급증으로 변화하는 

과학기술정보 환경에서 앞으로 주요한 정보이

용자가 될 MZ세대의 정보이용행태를 분석하

는 것이다. 차세대 정보서비스 개발을 위해서

는 과학기술 분야를 이끌어 갈 세대를 정보이

용자로 바라보고 이들 세대의 정보활용능력과 

정보이용행태를 파악함으로써 그에 기반한 시

스템을 제공할 필요가 있는데, 현재까지 이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과학기술정보 분야 MZ세대가 주로 활

용하는 콘텐츠 플랫폼과 일상․학술정보원을 

파악하고 콘텐츠 생산 및 공유 행태를 분석하

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일상 및 연구․정보 환

경에서 활용되는 주요 콘텐츠 플랫폼 및 정보

원을 조사하고, 플랫폼별 이용 특성과 활용 현

황을 분석하며, MZ세대의 특성이 플랫폼의 활

용 현황에 반영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MZ세대의 정의와 특성

MZ세대란 “1980년 초반부터 2000년 초반에 

출생한 밀레니얼세대(Millennial Generation)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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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이후에 출생한 Z세대(Generation Z)

를 통칭”(송선민, 장성호, 2021, 48)하는 용어

로, 2021년 현재 20대와 30대에 해당한다. 1990

년대 중반부터 국내에서도 인터넷이 상용화되

면서 밀레니얼세대는 늦어도 10대 중반부터 디

지털 환경에서 정보를 이용해왔으며, Z세대에

게 인터넷은 태어났을 때부터 존재했고, 10대 

초반부터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었다. MZ세

대에게 정보란 네트워크를 통해 언제 어디서든 

쉽게 찾아서 이용할 수 있는 것이며, 온라인상

의 삶이나 사회적 관계도 오프라인에서와 비슷

한 가치를 갖는다. 사용과 충족이론(Uses and 

Gratification Theory)를 이용하여 정보기술의 

이용행태에 관한 세대별 차이를 밝히고자 한 

Calvo-Porral과 Pesqueira-Sanchez(2020)의 

연구에 의하면 밀레니얼 세대에게 정보기술이

란 그들의 삶 자체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으며 다른 세대와 구별하게 하는 주요한 요

인이다. 디지털 원주민(digital native)이라는 

표현을 쓸 만큼 정보기술은 밀레니얼세대에게 

매우 큰 영향을 미쳤고, 그들의 행동이나 사고

방식과 학습과정 등 모든 측면에서 기존 세대

와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는 것이다.

기존 세대와의 비교에서 MZ세대의 특성으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은 미디어에 관련된 경험

에 관한 것이다. 주용완(2021)에 의하면 MZ세

대는 인터넷과 모바일 기술에 익숙하며, 글로

벌화에 적응력이 매우 뛰어난 세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선택 가능한 디지털 콘텐츠가 너

무 많이 넘쳐나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믿

을 수 있는 추천인의 콘텐츠를 수용할 가능성

이 높고, 콘텐츠 소비는 놀이이며 대화의 방식

이며, 결과보다는 콘텐츠를 만드는 과정 자체

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기존 세대와는 매우 다른 

콘텐츠 이용행태를 보인다고 한다. 이와 관련하

여 고세란(2021)의 분석리포트에서는 베이비붐

세대(1955~1965년생)나 X세대(1966~1981년

생)에 비해 M세대와 Z세대의 OTT(Over The 

Top)서비스 이용률이 높고, 특히 OTT사업자

의 자체 제작 프로그램 이용률이 매우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해당 보고서의 세대별 SNS 

및 유튜브 이용행태에 대한 조사에서도, Z세대, 

M세대, X세대, 베이비붐세대 순으로 SNS 및 

유튜브를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으며, 다른 사

람의 게시물을 확인하는 빈도나 게시물을 작성

하는 빈도, 타인의 게시물을 공유하는 빈도, 타

인의 게시물에 대해 댓글을 작성하거나 ‘좋아요’ 

등 반응을 남기는 빈도 역시 Z세대가 가장 앞서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MZ세대의 미디어 

이용행태는 기존 세대와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이

며, 수많은 콘텐츠 플랫폼이나 정보원에 있어서 

미래의 주된 이용자인 MZ세대의 정보이용행태

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MZ세대와 관련된 국내 학술연구들은 2020

년과 2021년에 들어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나, 대부분 경영학(나혜숙, 김승인, 2021; 

송성민, 장성호, 2021; 윤도연, 이유리, 2021; 

이지현, 김한구, 2021; 이홍승, 김준환, 2021; 

정선미, 김상조, 2021; 편하선, 김보연, 2021)

이나 광고학(김미경, 김중인, 이은선, 2021), 의

류학(신혜경, 2020a; 신혜경, 2020b; 전대근, 

2020) 등에서 새로운 소비자군으로 급부상한 

MZ세대의 소비 패턴을 파악하거나 선호하는 제

품의 특성에 관한 연구인 경우가 많다. 문헌정보

학 관련 분야에서는 MZ세대의 e-Book 이용에 

대한 내용을 다룬 연구(권호순, 김동규, 2020)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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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데, e-Book의 이용동기로는 원하는 정보를 

빠르게 찾을 수 있다거나 기기 조작이 편리하다

는 효용성이 e-Book을 이용하는 것이 유용하다

고 느끼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고, 휴식을 

취하거나 시간을 때우기 위해 이용한다는 점과 

종이책에 비해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에 이용한

다는 경제성의 측면이 e-Book의 용이성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

한 e-Book의 혁신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자신

의 생활에 대한 적합성과 주변에서 e-Book을 

보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다고 느끼는 것도 

e-Book의 이용에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헌정보학 분야의 또다른 연

구(김영주 외, 2021)에서는 도서관의 인스타그

램 운영 현황에 관해 조사했는데, 다양한 SNS 

중에서도 인스타그램이 최근 이용자들에 의해 

가장 많이 이용되는 SNS 서비스이므로, 도서관

에서도 이를 이용한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도서관의 인스타그

램 계정에 ‘팔로워’를 늘려야 하고, 이용자의 호

응이나 긍정적 반응을 얻을 수 있는 게시물을 

업로드해야 하며, 계정 프로필을 공식화하여 도

서관의 계정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 

도서관만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해시태그

를 이용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이용자와의 소

통을 늘려야 한다는 점 등을 강조하였다.

인스타그램에 대한 강조는 해외 연구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밀레니얼 세대의 소셜미디어 

이용행태에 관한 해외 학술연구 중 Park, Chen, 

Cheng(2021)의 연구에서는 밀레니얼 세대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로 인

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를 꼽았으며, SNS

를 사용하게 되는 동기는 “플로우(flow)”와 사

회적 보상(social reward)이라고 설명하였다. 

플로우는 간단히 번역하면 ‘몰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정확한 의미는 “행동 그 자체에 흥미를 

느껴 외부의 보상이 없더라도 지속되는 행동을 

통해 얻는 통전적 경험으로 공간 개념을 의식하

지 않고 활동 자체에 몰두하다 보면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흐르는 느낌을 갖게 되는 상태”(박

철, 2008, 70-71)라고 한다. 또한, SNS를 사용

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

계를 형성하고 강화하기 위한 것이며, 사회적 

보상은 밀레니얼 세대의 SNS 사용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중재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SNS상에서 다른 사람들의 공감이나 

순응(conformity)을 이끌어내는 것이 관계를 강

화하는데 다른 어떤 요인들보다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단순히 SNS의 이용에 관한 부분뿐만 아니

라 학술적 커뮤니케이션에도 세대별 차이가 나

타나는데, MZ세대 중 주니어 연구원에 해당하

는 “ECR(Early Career Researcher)”에 대한 

해외학술연구 중 영어와 중국어, 프랑스어, 폴란

드어, 러시아어,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총 1,600

명의 연구자를 대상으로 수행한 신진 연구자들

의 학술 커뮤니케이션 태도와 행태에 관한 연

구(Nicholas et al., 2020)에 의하면, 많은 연구

자가 학술연구정보원으로 구글 스칼라(Google 

Scholar) 사이트를 선호한다는 점과 소셜미디

어는 대부분 최신주지(current awareness)와 

최신 정보를 접하기 위해(keeping up to date),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네트워킹을 위해 사용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국의 신진 연구자

들의 학술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연구(Xu et al., 

2018)에서도 위챗(WeChat)이나 웨이보(Wei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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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중국에서 많이 사용되는 플랫폼뿐만 아니라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 링크드인 등의 소셜미

디어가 다른 연구자들과의 네트워킹을 위해 종종 

사용된다는 점과 리서치게이트(ResearchGate)

와 같은 학술정보 플랫폼이 전문(全文)정보의 

배포에 점점 더 많이 활용되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 학술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동료 심사

를 거치거나 출판사의 편집을 거쳐 공식적으로 

발행되는 자료에 의한 공식적인 채널의 커뮤니

케이션만큼이나 그 외의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

어지는 비공식 채널을 통한 커뮤니케이션의 역할

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는 연구(Shehata, Ellis, 

& Foster, 2017)도 있었는데, 정보기술의 발달

은 전통적인 방식의 학술지 출판의 방법에도 영

향을 주었을 뿐 아니라 이른바 소셜 웹(social 

web)을 통해 다른 동료 연구자들과 직․간접

적으로 소통하는 것으로 새로운 연구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는 등 연구자들의 정보이용행태

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는 것이다. 이처럼 MZ

세대는 정보기술의 발달과 변화로 인하여 일

상․학술 정보의 이용에 있어서 활용하는 정보

원의 유형이나 콘텐츠를 생성하고 소비하는 양

상에도 변화를 겪는 세대라고 할 수 있다. 따라

서 MZ세대를 대상으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자 하는 시스템 개발자는 이러한 변화를 파악하

고 이용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하기 위해 MZ세대가 활용하는 콘텐츠 플

랫폼이나 일상․학술 정보원의 유형과 이용행

태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2.2 콘텐츠 플랫폼, 일상정보원, 학술정보원

플랫폼은 원래 “역에서 기차를 타고 내리는 

곳”(국립국어원, 발행년불명)을 의미하지만, 정

보통신 분야에서는 “컴퓨터 시스템의 기반이 되

는 소프트웨어가 구동 가능한 하드웨어 구조 또

는 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의 하나. 구조, 운영 

체제, 프로그래밍 언어 따위를 포함”하는 개념

으로, 그리고 “정보시스템 환경을 구축하고 개

방하여 누구나 다양하고 방대한 정보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기반 서비스”로 정

의된다. 본 연구에서 조사한 ‘콘텐츠 플랫폼’은 

텍스트, 이미지, 동영상 등 다양한 디지털 콘텐

츠를 제공하는 시스템 환경으로, 마지막 정의

에 기반하고 있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최근 들어 플랫폼이라는 용어는 다양한 영역에

서 다양하게 활용되는 용어이다. 이승훈(2020)은 

플랫폼을 개방 정도와 운영자의 개입 수준을 

기준으로 광장 플랫폼, 시장 플랫폼, 그리고 인

프라 플랫폼의 세 유형으로 구분하였는데(<그

림 1> 참조), 광장 플랫폼은 지식이나 미디어, 

콘텐츠 등 광장의 특성이 있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방적으로 운

영되는 플랫폼을 의미하며, 그 예로 구글, 페이

스북,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이 포함된다. 시장 

플랫폼은 아마존, 우버, 에어비앤비, 배달의 민

족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플랫폼으로, 공급자와 

소비자가 있는 형태이다. 마지막으로 인프라 플

랫폼은 안드로이드와 iOS 등 모바일 운영 체제

나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 등 일반 이용자들에

게는 드러나지 않으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플랫폼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플랫폼은 광장 플랫폼의 

유형에 해당하는 콘텐츠 플랫폼으로 제한되며, 

그중 대표적인 예로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을 들 수 있다. 넷플릭스나 왓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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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OTT 서비스 역시 콘텐츠 플랫폼에 포함

할 수도 있겠으나 본 연구에서는 학업․연구 

관련 정보, 뉴스검색 등 정보를 검색하거나 이

용자가 직접 제작 또는 작성한 정보를 게시하

는 용도로 사용하는 콘텐츠 플랫폼으로 제한하

였다. 

<그림 1> 플랫폼의 구분

콘텐츠 플랫폼이 자주 활용되기 이전에는 날

씨나 맛집 정보 등 매우 일상적인 정보를 찾기 

위해 대부분의 정보이용자는 웹 검색엔진이나 

포털사이트를 활용해왔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일상정보원’으로 명명하고 웹사이트 관련 이용 

통계를 제공하는 InternetTrendTM의 검색엔진

별 점유율 평균을 참고하여 2021년 1월 1일부

터 9월 20일까지 기간 내 평균이 최소한 1%를 

넘는, 결과적으로 점유율 상위 4위까지 해당하

는 네이버, 구글, 다음, MSN(Bing)을 포함하

였다. 다음 <그림 2>는 검색엔진별 점유율 평균

을 설명하는 그래프이다.

<그림 2> 검색엔진별 점유율 평균

웹 검색엔진이나 포털사이트는 일상적인 정

보뿐만 아니라 매우 전문적인 정보를 검색하는 

데 이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학술지 논문이나 

연구보고서 등 학업이나 연구 환경에서 정확하

고 신뢰성 있는 정보를 검색하려면 전문적인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게 된다. 특히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은 과학기술정보 분야의 이용

자이고, 과학기술정보 분야 이용자들의 정보이

용행태에 관한 여러 연구(김은진, 이용호, 2014; 

신원식, 2011; 이준영 외, 2003; 최우석, 양동

우, 2014; 한승희, 이지연, 2006; 한종엽, 서만

덕, 2014)에서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는 내용으

로 정보의 최신성, 정확성, 접근 편의성 등이 매

우 중요한 정보의 가치인 점과 국내외 학술지

와 학술회의자료 등을 가장 선호하는 자료 유

형으로 선택한 점 등을 보면 과학기술정보 분

야의 이용자는 단행본보다는 학술지 논문을, 

그리고 학술회의자료나 연구보고서 등을 주로 

이용하는데, 그러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조직하

여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학술정보원이 매우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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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학술데이터베이스 국내 학술논문 수 해외 학술논문 수 합계

1 ScienceON 3,205,281 110,286,658 113,491,939

2 RISS 6,073,780 59,975,223 66,049,003

3 DBpia 3,672,593 0 3,672,593

4 KISS 1,547,868 0 1,547,868

5 교보 스콜라 569,286 0 569,286

<표 1> 국내 학술데이터베이스 별 국내 및 해외 학술논문 수록건수

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학술지 논문이나 학술회의자료의 원문

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국내 학술 데이터베이스 

중 국내외 학술논문의 수록건수가 상위 3위까

지 해당되는 ScienceON, RISS, DBpia와 이용

자의 소속기관 자료실 또는 도서관, 그리고 해

외 데이터베이스 중 Web of Science를 포함하

였다. 다만 일반적인 포털사이트를 학술정보원

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구글과 네

이버를 추가로 포함하였다. <표 1>에서는 2021

년 11월 기준 국내 주요 학술 데이터베이스별 

국내 및 해외 학술논문 수록건수를 확인할 수 

있다.

3. 연구방법

3.1 설문조사

정보이용행태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는 실제 

이용자들이 선호하는 정보원과 이용행태를 설

문을 통해 조사하게 되는데, 본 연구에서도 과

학기술정보 분야 MZ세대의 콘텐츠 플랫폼과 

일상․학술정보원의 이용행태를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의 구성은 총 다섯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첫 번째 부분은 콘텐츠 플랫폼과 일상/학

술정보원의 이용 현황에 관한 내용이며, 두 번

째 부분은 콘텐츠 플랫폼을 통해 탐색하는 정

보의 주제에 관한 내용, 세 번째 부분은 콘텐츠

의 생성과 타인의 게시물에 대한 반응과 공유 

여부에 관한 내용, 그리고 네 번째 부분은 응답

자가 MZ세대의 특성을 얼마나 가졌는지 확인

하는 내용이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응답자의 

성별, 나이, 직업, 최종학력, 경력 기간 등을 파

악하기 위한 인구통계학적 질문으로 구성되었

다. 설문지의 첫 번째 부분인 콘텐츠 플랫폼과 

일상/학술정보원의 이용 현황에 대한 내용과 

세 번째 부분인 콘텐츠의 생성과 반응, 공유에 

대한 부분은 본 연구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하였

고, 두 번째 부분인 콘텐츠 플랫폼을 활용하여 

주로 탐색하는 주제에 관한 부분은 본 연구와 

유사한 연구대상을 조사한 기존의 연구(권나현 

외, 2013; 오세나, 이지연, 2012)를 참고하였다. 

네 번째 부분인 MZ세대의 특징에 대한 문항은 

대학내일 20대 연구소(2021)의 󰡔밀레니얼-Z세

대 트렌드 2021󰡕에서 다룬 내용에 기반하여 작

성하였다.

첫 번째 부분인 콘텐츠 플랫폼과 일상/학술

정보원의 이용 현황에 관한 질문은 PC와 모바

일 기기를 이용하여 주로 활용하는 콘텐츠 플랫

폼과 일상정보원, 학술정보원을 상위 3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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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하도록 하였다. 콘텐츠 플랫폼은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틱톡 등 텍스트

나 이미지, 동영상 등의 디지털 정보를 제공하

는 시스템 환경을 의미하며, 일상정보원이란 맛

집 정보나 날씨 정보 등 일상적인 정보를 찾고

자 할 때 활용하는 온라인 정보원으로, 구글, 네

이버, 다음, MSN 등의 사이트가 이에 해당한다. 

논문이나 대학교재, 연구보고서 등 학술적인 정

보를 찾고자 할 때 주로 활용하게 되는 학술정

보원으로는 ScienceON, RISS, DBpia, Web of 

Science, 소속기관 도서관이나 자료실, 구글, 네

이버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두 번째 부분인 콘텐츠 플랫폼을 통해 탐색

하는 정보의 주제에 관한 질문은 오세나와 이

지연(2012)의 스마트폰 이용자들의 정보이용

행태에 관한 연구에서 28개 주제를 제시하였던 

것을 권나현 외(2013)의 연구에서 친구 및 가

족과의 커뮤니케이션, 블로그 관리, 연구관련 

정보검색, 패션 및 외모 관련 정보 등을 추가하

여 총 33개 항목으로 조정하였는데, 본 연구에

서는 이를 일부 수정하여 총 31개 주제로 정리

하였다. ‘블로그/홈피관리’는 ‘콘텐츠 포스팅 관

리’로 명칭을 바꾸었으며, ‘재테크 관련정보’는 

‘금융 관련 정보’로, ‘음식정보(레시피 등)’는 

‘요리(레시피 등)’, ‘패션 및 외모 관련 정보’는 

‘패션/뷰티’로 수정하였다. 권나현 외(2013)의 

연구에서 전혀 선택되지 않아 분석에서 제외된 

세 개의 주제 중 ‘부동산’ 정보만 추가하여 최종

적으로 총 31개의 주제에 관한 질문으로 정리

하였다.

세 번째 부분은 콘텐츠의 생성과 타인의 게

시물에 대한 반응, 그리고 공유에 대한 부분으

로 본 연구를 위해 자체적으로 개발한 질문으

로 구성하였다. 콘텐츠의 생성과 관련하여 (1) 

생성하는 게시물의 유형과 (2) 내용을 조사하

였고, 타인의 게시물에 대한 반응과 관련하여 

(1) 반응 유형(간단한 이모티콘 사용, 댓글 작

성, 또는 댓글에 대한 댓글 작성)과 (2) 반응을 

하지 않을 경우 그 이유에 대해 질문하였으며, 

게시물의 공유에 관련하여 (1) 공유하는 대상

은 누구이며 (2) 게시물을 공유하는 주된 이유

는 무엇인지 조사하였다.

네 번째 부분에서 응답자가 MZ세대의 특성

을 얼마나 가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대학내일 20대 

연구소(2021)의 󰡔밀레니얼-Z세대 트렌드 2021󰡕
에서 제시하는 MZ세대의 특성을 리스트로 작

성하여 각 항목에 대하여 어느 정도 공감하는

지 5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할 수 있도록 하였

다. 매년 빠르게 변화하는 MZ세대의 특성상 

학술지 논문이나 연구보고서 등 학술적인 자료

에서 MZ세대의 특성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목록으로 작성한 경우는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상업적인 자료를 활용하였다. 해당 기관

에서는 2021년 10월 28일 󰡔밀레니얼-Z세대 트

렌드 2022󰡕를 출간하기도 했으나, 이미 설문이 

종료된 후 발간된 자료이므로 설문 내용으로 

활용할 수 없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분포를 파악하기 위해 응답자의 성별과 나이, 

최종학력, 직업(연구원인 경우 경력 기간까지 

포함), 전공 분야 등을 조사하였는데, 최종학력

에 관한 질문에서 대학원 졸업인 경우 석사와 

박사를 구분하여 파악하였고, 전공 분야는 학

생인 경우 전공명을, 연구원인 경우 최종 학위

의 전공명을 기록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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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자료수집 및 분석

설문조사는 KSDC DB의 온라인 설문조사 

메뉴를 활용하여 작성한 설문지를 통해 9월 28

일부터 10월 22일까지 진행하였다. 과학기술정

보 분야의 학술정보를 주로 이용하는 MZ세대

가 주된 설문 대상이므로, 한국과학기술정보연

구원(KISTI)에서 관리 운영하는 ScienceON

의 홈페이지에 설문에 대한 배너를 게시하여 

응답자를 모집하였다. 총 111명의 응답자 중 4

명은 나이가 맞지 않아 분석에서 제외하였고, 

20명은 전공분야가 맞지 않아 제외하였다. 결

과적으로 87명의 응답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기

본적인 빈도분석과 다중반응분석, 일원분산분

석(ANOVA) 등은 SPSS 26을 이용하였고 그

래프는 엑셀을 사용하였다. 다중반응분석은 주

로 활용하는 플랫폼이나 정보원을 상위 3개까

지 순위를 기입하도록 한 문항에 대하여 순위

에 상관없이 변수 세트를 구성하여 빈도와 교

차분석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사용되었

다. 다음 <표 2>는 87명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성별, 연령대별, 직업별 최종학력을 정리한 표

이다. 

성별은 여성이 87명 중 68명(78.2%)으로 많

특성 구분 응답자수(명) 비율(%) 최종학력 응답자수(명) 범주내비율(%)

성별

남 19 21.8

고등학교졸업 5 26.3

대학졸업 5 26.3

석사 7 36.8

박사 2 10.5

여 68 78.2

고등학교졸업 43 63.2

대학졸업 15 22.1

석사 8 11.8

박사 2 2.9

나이

20-29세 68 78.2

고등학교졸업 48 70.6

대학졸업 16 23.5

석사 4 5.9

30-39세 19 21.8

대학졸업 4 21.1

석사 11 57.9

박사 4 21.1

직업

대학생 50 57.5
고등학교졸업 48 96.0

대학졸업 2 0.4

대학원생 14 16.1
대학졸업 9 64.3

석사 5 35.7

연구원 18 20.7

대학졸업 4 22.2

석사 10 55.6

박사 4 22.2

기타 5 5.7 대학졸업 5 100

합계 87 100

<표 2>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240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32권 제4호 2021

았고, 나이는 20대가 68명으로 30대보다 약 3.6

배 많았다. 20대 중 대부분은 대학생이므로 최

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인 경우가 가장 많았으

나, 대학 졸업인 경우도 16명(23.5%)이 있었고 

석사학위가 있는 경우도 4명(5.9%) 있었다. 30

대의 경우 57.9%에 해당하는 11명이 석사학위

를 갖고 있었으며, 박사학위를 가진 경우도 4명

(21.1%) 있었다. 직업별로 살펴보면 응답자 중 

절반 이상이 대학생이었으며, 대학원생이 14명

(16.1%), 연구원이 18명(20.7%)이고 기타를 

선택한 경우는 5명(5.7%)인데, 그중 3명은 직

장인(또는 회사원)이고 1명은 프로그래머, 1명

은 개발자라고 밝혔다. 직장인이나 회사원이라

고 밝힌 경우 전공분야가 정보통신이거나 전기

공학, 정보통신공학이었고, 5명 모두 최종학력

은 대학 졸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 중에서

는 석사학위 소지자가 10명(55.6%)으로 가장 

많았고, 대학 졸업과 박사학위 소지자는 각각 4

명(22.2%)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구원의 

경우 경력기간을 기재하도록 하였는데, 총 18명

의 경력은 평균 39.6개월(약 3년 3개월)이고 최

소 6개월, 최대 9년 6개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전공분야는 대학생이나 대학원생

인 경우 현재 전공명을, 연구원이나 기타 직장인

인 경우 최종 학력의 전공명을 기재하도록 하였

는데, 총 87명의 응답자의 전공분야는 40개 분

야로 나타났으며, 전공분야를 자연과학, 공학, 

의약학 등 좀 더 넓은 범위의 학문분야로 구분

하면 다음 <표 3>과 같은 분포를 보인다. 정보

통신이나 컴퓨터, 데이터과학 등을 포함하는 

정보 분야가 가장 많았고, 생명공학이나 화학

공학 등 공학 분야가 그다음으로 많았다.

4. 분석결과

4.1 MZ세대의 콘텐츠 플랫폼과 일상․학술정

보원

4.1.1 콘텐츠 플랫폼의 활용

선호하는 콘텐츠 플랫폼과 일상․학술정보

원을 PC와 모바일로 나누어 각각 상위 3개까

지 선택하게 하였는데, PC를 통해 주로 활용하

는 콘텐츠 플랫폼으로 가장 많은 응답자가 1순

위로 선택한 것은 유튜브(83.9%)이고, 2순위

로는 인스타그램(35.6%), 3순위로도 인스타그

램(42.5%)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의견으로

는 구글이나 네이버,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을 

학문분야 응답자수(명) 비율(%) 전공분야 예시

자연과학 11 12.6 생명과학, 수학, 식품화학, 신경과학, 지질학, 화학 등

공학 31 35.6
고분자공학, 기계공학, 도시환경공학, 멀티미디어공학, 산업공
학, 소프트웨어공학, 식품공학, 신소재공학, 안전공학, 전기공학, 
전기전자컴퓨터공학, 컴퓨터공학, 화학공학, 화학생명공학 등

의약학 7 8.1
간호학, 물리치료, 방사선학, 보건학, 산업약학, 약리학, 약학, 
임상한의학 등

정보 38 43.7 데이터사이언스, 디지털미디어학, 문헌정보학, 정보보호학 등

합계 87 100

<표 3> 응답자의 학문분야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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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급하였는데, 본 연구에서 콘텐츠 플랫폼으로 

포함하지 않았거나 이미 답안으로 포함된 내용

이 대부분이므로 별도의 분석을 수행하지 않았

다. 다음 <표 4>는 PC에서 주로 활용하는 콘텐

츠 플랫폼을 선택한 응답자수와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모바일 기기에서 주로 활용하는 콘텐츠 플랫

폼 중 가장 많은 응답자가 1순위로 선택한 것도 

역시 유튜브(62.1%)였으며, 2순위로는 인스타

그램(36.8%), 3순위로는 인스타그램과 페이스

북(25.3%)이었다. 따라서 PC나 모바일 등 기

기의 종류와는 상관없이 콘텐츠 플랫폼으로는 

유튜브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2순

위와 3순위 모두 인스타그램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는 모바일에서 주로 활

용하는 콘텐츠 플랫폼에 관한 내용이다.

SPSS의 다중반응 분석을 통해 순위와 상관없

이 선택된 콘텐츠 플랫폼의 종류를 PC와 모바일

로 나누어 살펴보면, 주로 활용하는 콘텐츠 플랫

폼의 순위 분포는 같았으나, 인스타그램의 경우 

모바일에서는 유튜브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이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페이스북과 트

위터는 PC에서나 모바일에서나 거의 비슷한 비

율로 사용되었다. 87명의 응답자가 3개까지 선택

한 것을 모두 종합하여 총 261개의 반응수로 그 

순위와 비율을 비교해 보면 다음 <표 6>과 같다.

1순위 2순위 3순위

콘텐츠 플랫폼
응답자

수(명)

비율

(%)
콘텐츠 플랫폼

응답자

수(명)

비율

(%)
콘텐츠 플랫폼

응답자

수(명)

비율

(%)

1 유튜브 73 83.9 인스타그램 31 35.6 인스타그램 37 42.5

2 기타 6 6.9 페이스북 19 21.8 페이스북 18 20.7

3 인스타그램 4 4.6 유튜브 15 17.2 트위터 15 17.2

4 트위터 3 3.4 트위터 12 13.8 기타 15 17.2

5 페이스북 1 1.1 기타 9 10.3 틱톡 2 2.3

6 틱톡 틱톡 1 1.1 유튜브 0 0

합계 87 100

<표 4> PC에서 주로 활용하는 콘텐츠 플랫폼 

1순위 2순위 3순위

콘텐츠 플랫폼
응답자

수(명)

비율

(%)
콘텐츠 플랫폼

응답자

수(명)

비율

(%)
콘텐츠 플랫폼

응답자

수(명)

비율

(%)

1 유튜브 54 62.1 인스타그램 32 36.8 페이스북 22 25.3

2 인스타그램 26 29.9 유튜브 27 31.0 인스타그램 22 25.3

3 트위터 4 4.6 페이스북 14 16.1 트위터 19 21.8

4 기타 2 2.3 트위터 11 12.6 기타 15 17.2

5 틱톡 1 1.1 기타 3 3.4 유튜브 5 5.7

6 페이스북 0 0 틱톡 0 0 틱톡 4 4.6

합계 87 100

<표 5> 모바일에서 주로 활용하는 콘텐츠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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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PC 모바일

콘텐츠 플랫폼 반응수(개) 비율(%) 콘텐츠 플랫폼 반응수(개) 비율(%)

1 유튜브 85 32.6 유튜브 86 33.0

2 인스타그램 72 27.6 인스타그램 80 30.6

3 페이스북 38 14.6 페이스북 36 13.8

4 트위터 33 12.6 트위터 34 13.0

5 기타 30 11.5 기타 20 7.7

6 틱톡 3 1.1 틱톡 5 1.9

합계 261 100 합계 261 100

<표 6> 콘텐츠 플랫폼의 총 반응수

콘텐츠 플랫폼의 총 반응수를 PC와 모바일

을 구분하지 않고 연령대별로 교차분석한 결과

는 다음 <표 7>과 같다. 87명의 응답자가 3순위

까지 선택한 것을 PC와 모바일 모두 합산하면 

총 반응수는 87×3×2=522개이며 비율은 각 범

주별로 살펴보았다. 연령대별로 콘텐츠 플랫폼

의 활용순위를 살펴보면 1, 2위가 유튜브와 인

스타그램인 것은 동일했으나, 20대가 세 번째로 

많이 사용하는 콘텐츠 플랫폼이 트위터인 반면 

30대는 21.9%에 해당하는 25명이 페이스북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위와 3위의 

차이가 14%로 나타난 20대와 달리 30대는 7%

로 나타나, 페이스북을 사용하는 비율이 비교적 

높다. 20대가 기타 의견으로 제시한 답으로는 

구글, 네이버, 블로그 등이 있었고, 30대가 기타 

의견으로 제시한 답으로는 텔레그램, 포털뉴스 

등이 있었다.

직업별 콘텐츠 플랫폼 활용순위 역시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표 8>을 참고하면, 20대가 대부

분인 대학생의 경우 트위터를 세 번째로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대학원생이나 연

구원, 기타의 경우 페이스북을 트위터보다 선호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 2위로 선택한 유튜브

와 인스타그램의 경우 모든 직업군에서 거의 비

슷한 비율로 활용되고 있다.

4.1.2 일상정보원의 활용

PC를 통해 맛집 정보나 날씨 정보 등 일상적

순위
20대 30대

콘텐츠 플랫폼 반응수(개) 20대 중 비율(%) 콘텐츠 플랫폼 반응수(개) 30대 중 비율(%)

1 유튜브 134 32.8 유튜브 37 32.5

2 인스타그램 119 29.2 인스타그램 33 28.9

3 트위터 62 15.2 페이스북 25 21.9

4 페이스북 49 12.0 트위터 5 4.4

5 기타 40 9.8 기타 10 8.8

6 틱톡 4 1.0 틱톡 4 3.5

합계 408 100 합계 114 100

<표 7> 연령별 콘텐츠 플랫폼 활용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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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대학생 대학원생 연구원 기타

콘텐츠

플랫폼

반응수

(개)

비율

(%)

콘텐츠

플랫폼

반응수

(개)

비율

(%)

콘텐츠

플랫폼

반응수

(개)
비율

콘텐츠

플랫폼

반응수

(개)

비율

(%)

1 유튜브 98 32.7 유튜브 27 32.1 유튜브 36 33.3 유튜브 10 33.3

2 인스타 91 30.3 인스타 22 26.1 인스타 29 26.8 인스타 10 33.3

3 트위터 49 16.3 페이스북 16 19.0 페이스북 19 17.6 페이스북 6 20.

4 페이스북 33 11.0 기타 10 11.9 기타 15 13.9 트위터 4 13.3

5 기타 25 8.3 트위터 6 7.1 트위터 8 7.4 틱톡 0 0

6 틱톡 4 1.3 틱톡 3 3.5 틱톡 1 0.9 기타 0 0

합계 300 100 합계 84 100 합계 108 100 합계 30 100

<표 8> 직업별 콘텐츠 플랫폼 활용순위 

인 정보를 찾고자 할 때 주로 활용하는 온라인 

정보원에 관한 질문에 가장 많은 응답자가 네

이버를 1순위로 선택하였으며, 2순위로는 구글, 

3순위로는 다음을 선택하였다. 기타 의견 중에 

한글 검색은 네이버를, 영어 검색은 구글을 사

용한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나머지 의견은 유

튜브나 인스타그램 등 본 연구에서 일상정보원

으로 구분하지 않은 콘텐츠 플랫폼을 선택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별도의 분석을 수행하지

는 않았다(<표 9> 참조).

모바일 기기를 통해 일상적인 정보를 찾고자 

할 때 주로 활용하고 있는 온라인 정보원에 관

한 질문에 대해서도 가장 많은 응답자가 네이

버를 선택하였고, 2순위로는 구글, 3순위로 다

음을 선택하여 PC와 같은 분포를 보였다(<표 

10> 참조). 

87명이 3순위까지 선택한 것을 합산하여 총 

261개의 반응수로 살펴보면 PC와 모바일에 전

혀 차이가 없었으며, 네이버와 구글을 비슷한 

비율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로 

많이 언급된 다음에 비해 네이버와 구글을 이

용한다고 응답한 반응의 비율이 약 1.3배 가량 

높았다(<표 11> 참조).

일상정보원의 총 반응수를 PC와 모바일을 

구분하지 않고 총 522개의 반응으로 연령별, 직

업별 활용순위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표 12>에서 볼 수 있듯이 연령대별 순위

는 동일했고, 각 일상정보원의 활용비율 역시 

1순위 2순위 3순위

일상정보원 응답자수(명) 비율(%) 일상정보원 응답자수(명) 비율(%) 일상정보원 응답자수(명) 비율(%)

1 네이버 74 85.1 구글 58 66.7 다음 48 55.2

2 구글 8 9.2 네이버 13 14.9 구글 17 19.5

3 다음 2 2.3 다음 11 12.6 기타 16 18.4

4 기타 2 2.3 기타 5 5.7 MSN 6 6.9

5 MSN 1 1.1 MSN 0 0 네이버 0 0

합계 87 100

<표 9> PC에서 주로 활용하는 일상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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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2순위 3순위

일상정보원 응답자수(명) 비율(%) 일상정보원 응답자수(명) 비율(%) 일상정보원 응답자수(명) 비율(%)

1 네이버 69 79.3 구글 58 66.7 다음 46 52.9

2 기타 8 9.2 네이버 14 16.1 기타 19 21.8

3 구글 6 6.9 다음 10 11.5 구글 16 18.4

4 다음 2 2.3 기타 5 5.7 MSN 4 4.6

5 MSN 2 2.3 MSN 0 0 네이버 2 2.3

합계 87 100

<표 10> 모바일에서 주로 활용하는 일상정보원

PC 모바일

일상정보원 반응수(개) 비율(%) 일상정보원 반응수(개) 비율(%)

1 네이버 85 32.6 네이버 85 32.6

2 구글 80 30.6 구글 80 30.6

3 다음 58 22.2 다음 58 22.2

4 기타 32 12.3 기타 32 12.3

5 MSN 6 2.3 MSN 6 2.3

합계 261 100 합계 261 100

<표 11> 일상정보원의 총 반응수

순위 일상정보원
20대 30대

반응수(개) 20대 중 비율(%) 반응수(개) 30대 중 비율(%)

1 네이버 134 32.8 38 33.3

2 구글 127 31.1 36 31.6

3 다음 93 22.8 26 22.8

4 기타 42 10.3 13 11.4

5 MSN 12 2.9 1 0.9

합계 408 100 114 100

<표 12> 연령대별 일상정보원 활용순위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다. 단, MSN을 사용하는 

비율은 20대가 30대보다 약간 높았으나 MSN

을 사용하는 응답자가 많지 않고 비율의 차이

도 크지 않았다.

<표 13>은 직업별 일상정보원 활용순위를 볼 

수 있는데, 대학생과 대학원생, 연구원까지도 

선호하는 일상정보원의 활용순위는 동일했고, 

1,2위에 해당하는 네이버와 구글의 활용비율도 

거의 동일하게 나타났다. 다만 3위로 선택된 다

음의 경우 대학생의 24%와 대학원생의 21.4%

가 선택한 반면 연구원은 17.6%만 선호하는 것

으로 나타나 비율에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기

타 직업군의 경우 다음을 가장 선호하고, 그 다

음으로 네이버, 구글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

나 다른 직업군과 다른 양상을 보였으나 1, 2, 

3위에 해당하는 일상정보원의 활용비율은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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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일상정보원

대학생 대학원생 연구원 기타

반응수

(개)

대학생 중

비율(%)

반응수

(개)

대학원생 중

비율(%)

반응수

(개)

연구원 중

비율(%)

반응수

(개)

기타 중 

비율(%)

1 네이버 99 33.0 28 33.3 36 33.3 9 30.0

2 구글 92 30.7 28 33.3 35 32.4 8 26.7

3 다음 72 24.0 18 21.4 19 17.6 10 33.3

4 기타 26 8.7 9 10.7 17 15.7 3 10.0

5 MSN 11 3.7 1 1.2 1 0.9 0 0

합계 300 100 84 100 108 100 30 100

<표 13> 직업별 일상정보원 활용순위

이가 거의 없었다.

4.1.3 학술정보원의 활용

PC를 이용하여 학술지 논문이나 대학교재, 

연구보고서 등 학술적인 정보를 찾고자 할 때 

주로 활용하는 온라인 정보원에 대한 질문에서

는 가장 많은 응답자가 1순위로 구글을 선택하

였다. 2순위로는 DBpia, 3순위로 구글을 선택

하였는데, 그 차이는 크지 않은 편이다. 1순위

에 대한 기타 의견으로 1명이 PubMed라고 응

답하였고, 나머지는 주관식 의견을 제시하지 않

았다. 구글의 경우 구글 스칼라를 구분하여 질

문하지 않았으므로 일반적인 구글 검색과 구글 

스칼라의 검색 모두를 포함하여 응답했을 수 

있으며, 서지사항을 이미 알고 있는 경우 일반

적인 구글 사이트를 통해 검색한 결과가 소속

기관 자료실이나 도서관을 통해 구독하고 있는 

자료로 연결될 수도 있어 학술정보원으로서의 

활용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다(<표 14> 참조).

모바일 기기에서 이용하는 학술정보원에 대

한 질문에는 거의 절반에 가까운 응답자가 1순

위로 구글을 선택하였고, 2순위로도 구글을 선

택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3순위로 가장 많이 

선택된 응답은 소속기관의 자료실 또는 도서관

이었으나 두 번째로 선택한 RISS와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기타 의견은 대부분 학술정보

1순위 2순위 3순위

학술정보원 응답자수(명) 비율(%) 학술정보원 응답자수(명) 비율(%) 학술정보원 응답자수(명) 비율(%)

1 구글 29 33.3 DBpia 21 24.1 구글 21 24.1

2 RISS 25 28.7 RISS 17 19.5 RISS 16 18.4

3 ScienceON 17 19.5 ScienceON 16 18.4 소속기관 12 13.8

4 DBpia 7 8.0 소속기관 12 13.8 네이버 12 13.8

5 소속기관 6 6.9 구글 12 13.8 ScienceON 10 11.5

6 WoS 1 1.1 WoS 4 4.6 DBpia 9 10.3

7 네이버 1 1.1 네이버 3 3.4 WoS 4 4.6

8 기타 1 1.1 기타 2 2.3 기타 3 3.4

합계 87 100

<표 14> PC에서 주로 활용하는 학술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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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을 이용하기 위해 모바일 기기를 활용하지는 

않는다는 응답이었으며, 1명이 PubMed라고 

응답하였으므로 별도의 분석은 수행하지 않았

다(<표 15> 참조).

콘텐츠 플랫폼이나 일상정보원에 관한 질문

에서 87명의 응답자가 3순위까지 선택한 모든 

답안을 반응수로 살펴보면 PC와 모바일 기기

의 활용도에 차이가 거의 없었으나, 학술정보

원에 대해서는 기기에 따라 주로 활용하는 정

보원에 차이가 있었다. <표 16>을 보면 PC와 

모바일 모두 구글을 가장 많이, RISS를 그다음

으로 활용한다고 응답했으나, 그 비율에 거의 

차이가 없는 PC와 달리 모바일에서는 구글을 

활용하는 경우가 RISS를 활용하는 경우보다 

1.4배 가량 많았다. 또한, PC에서는 3위로 선택

한 DBpia의 경우 모바일에서는 6위로 나타났

고, 반면 PC에서는 다섯 번째로 많이 선택한 

소속기관 자료실 또는 도서관이 모바일에서는 

세 번째로 많이 선택되었다. 사실 순위에 차이

가 있을 뿐, 3위부터 5위까지 선택된 DBpia와 

ScienceON, 그리고 소속기관 자료실 및 도서

관은 거의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다.

1순위 2순위 3순위

학술정보원 응답자수(명) 비율(%) 학술정보원 응답자수(명) 비율(%) 학술정보원 응답자수(명) 비율(%)

1 구글 44 50.6 RISS 16 18.4 RISS 20 23.0

2 ScienceON 16 18.4 DBpia 15 17.2 소속기관 20 23.0

3 RISS 13 14.9 구글 15 17.2 DBpia 16 18.4

4 네이버 6 6.9 네이버 13 14.9 네이버 11 12.6

5 소속기관 4 4.6 ScienceON 11 12.6 ScienceON 10 11.5

6 DBpia 2 2.3 소속기관 11 12.6 구글 6 6.9

7 기타 2 2.3 WoS 6 6.9 기타 4 4.6

8 WoS 0 0 기타 0 0 WoS 0 0

합계 87 100

<표 15> 모바일에서 주로 활용하는 학술정보원

PC 모바일

학술정보원 반응수(개) 비율(%) 학술정보원 반응수(개) 비율(%)

1 구글 62 23.8 구글 65 24.9

2 RISS 58 22.2 RISS 49 18.8

3 ScienceON 43 16.5 ScienceON 37 14.2

4 DBpia 37 14.2 소속기관 자료실/도서관 35 13.4

5 소속기관 자료실/도서관 30 11.5 DBpia 33 12.6

6 네이버 16 6.1 네이버 30 11.5

7 Web of Science 9 3.4 Web of Science 6 2.3

8 기타 6 2.3 기타 6 2.3

합계 261 100

<표 16> 학술정보원의 총 반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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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별 학술정보원 활용행태를 살펴본 결

과는 <표 17>과 같다. 20대는 가장 많이 선호하

는 구글과 두 번째로 선호하는 RISS의 활용비

율이 거의 비슷하고 3, 4위로 선호하는 DBpia

와 ScienceON를 활용비율도 비슷하게 나타났

으나, 30대의 경우 1위로 선택한 구글의 활용비

율이 2위로 선택한 ScienceON보다 8%가량 높

게 나타났다. 

직업별 학술정보원 활용순위나 비율에서는 

연구원의 학술정보원 활용행태가 다른 직업군과 

다르게 나타났다. <표 18>을 보면 전체적으로 많

이 사용되는 구글이나 RISS는 모든 직업군에서 

비교적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는데, ScienceON

의 경우 대학생의 11.3%, 대학원생의 15.5%가 

활용한다고 답한 것과 달리 연구원은 21.3%, 

기타 직업군은 33.3% 등 대학생이나 대학원생

보다 연구원이나 기타 직업군이 선호하는 비율

이 높았다. DBpia나 네이버는 다른 직업군보다 

대학생에게 활용빈도가 비교적 높은 편으로 나

타났다. 특히 네이버의 경우 다른 직업군에서

는 6.5%나 7.1% 등 10%가 넘지 않는데 대학

생의 경우 11%의 활용비율을 보였다.

4.2 콘텐츠 플랫폼을 통해 탐색하는 정보의 주제

콘텐츠 플랫폼을 활용하여 탐색하는 정보의 

주제에 관한 질문은 5점 리커트 척도(전혀 이

용하지 않는다: 1점, 매우 자주 이용한다: 5점)

로 측정하였고, 이용목적별 발생빈도의 순위와 

평균 이용빈도, 표준편차는 다음 <표 19>와 같

다. 총 31개 문항에 대한 Cronbach’s Alpha는 

.929로, 설문의 신뢰도가 매우 높은 편으로 나타

났다.발생빈도가 가장 높은 항목은 “동영상 검

색/시청”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음악, 여

행, 요리(레시피 등), 영화, 패션/뷰티, 문화(공

연, 전시), 친구와의 대화, 쇼핑 등 매우 일상적

인 정보를 찾기 위해 콘텐츠 플랫폼을 이용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문화 범주의 항목들

에 대한 이용빈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학

업이나 연구 관련, 법률/민원, 사전 및 전문용

어 등 전문적인 분야에 대한 탐색은 거의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순위

20대 30대

학술정보원 반응수(개)
20대 중 

비율(%)
학술정보원 반응수(개)

30대 중 

비율(%)

1 구글 93 22.8 구글 34 29.8

2 RISS 89 21.8 ScienceON 24 21.1

3 DBpia 63 15.4 RISS 18 15.8

4 ScienceON 56 13.7 소속기관 자료실/도서관 12 10.5

5 소속기관 자료실/도서관 53 13.0 네이버 8 7.0

6 네이버 38 9.3 DBpia 7 6.1

7 Web of Science 10 2.5 기타 6 5.3

8 기타 0 1.5 Web of Science 5 4.4

합계 408 100 114 100

<표 17> 연령대별 학술정보원 활용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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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대학생 대학원생 연구원 기타

학술정보원
응답자수(명)

학술정보원
응답자수(명)

학술정보원
응답자수(명)

학술정보원
응답자수(명)

비율(%) 비율(%) 비율(%) 비율(%)

1 RISS
66

구글
26

구글
31

ScienceON
10

22.0 31.0 28.7 33.3

2 구글
62

RISS
23

ScienceON
23

구글
8

20.7 27.4 21.3 26.7

3 DBpia
57

ScienceON
13

RISS
16 소속기관

도서관

4

19.0 15.5 14.8 13.3

4
소속기관

도서관

37 소속기관

도서관

9 소속기관

도서관

15
DBpia

4

12.3 10.7 13.9 13.3

5 ScienceON
34

네이버
6

기타
8

RISS
2

11.3 7.1 7.4 6.7

6 네이버
33

DBpia
3

네이버
7 Web of 

Science

2

11.0 3.6 6.5 6.7

7
Web of 

Science

8 Web of 

Science

3
DBpia

6
기타

0

2.7 3.6 5.6 0

8 기타
3

기타
1 Web of 

Science

2
네이버

0

1.0 1.2 1.9 0

합계
300

합계
84

합계
108

합계
30

100 100 100 100

<표 18> 직업별 학술정보원 활용순위

콘텐츠 플랫폼 이용범주 구체적 이용 목적 발생빈도 순위 평균 이용빈도 표준편차

일(학업/연구)

학업관련정보검색 27 2.73 1.248

연구관련정보검색 30 2.44 1.238

진로탐색 19 3.12 1.211

시험 및 자격증정보 15 3.32 1.226

사회/가족관계

친구와의 대화 9 3.77 1.194

가족과의 대화 22 3.03 1.314

콘텐츠 포스팅관리 17 3.22 1.334

쇼핑/경제

쇼핑 7 3.78 1.246

금융관련정보 23 3.02 1.259

부동산관련정보 29 2.50 1.320

일상생활

지도(위치/지역검색) 14 3.34 1.434

날씨 24 2.94 1.478

교통 25 2.79 1.484

요리(레시피 등) 5 3.94 1.140

법률/민원 31 2.34 1.197

<표 19> 콘텐츠 플랫폼을 활용하여 탐색하는 정보 주제의 평균이용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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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기기와 컴퓨터 중 어떤 기기를 활용

하여 해당 주제를 탐색하는지 조사했던 이전의 

연구(권나현 외, 2013)에서는 “친구와의 대화”

가 가장 많이 탐색하는 주제로 선택되고 그다

음으로 학업관련 정보검색, 뉴스검색, 사전 및 

전문용어, 연구관련 정보검색 순으로 정보기기

를 이용했던 것과는 매우 다른 양상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 <표 20>은 2013년의 연구와 본 

연구에서 탐색 주제의 순위를 비교한 표이다.

4.3 콘텐츠 플랫폼에서의 게시물 생성과 반응, 

공유

콘텐츠 플랫폼을 이용하여 이용자가 직접 생

성하는 게시물의 유형에 관한 질문에서 46%의 

응답자가 텍스트와 이미지, 또는 텍스트와 동

영상 등 혼합 형태의 게시물을 생성한다고 하

였으며, 그다음으로는 이미지 형식의 게시물을 

생성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표 21> 참조). 

선호하는 콘텐츠 플랫폼의 비율에서도 나타났

듯이 최근 들어 이용자들은 페이스북이나 트위

터와 같은 텍스트 위주의 플랫폼보다는 인스타

그램이나 유튜브같은 이미지와 동영상을 동시

에 게시할 수 있는 플랫폼을 더 많이 이용한다

고 볼 수 있다. 

게시물의 유형에 대하여 연령별로 또는 직업

별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수행하였는데, 그 결과는 <표 22>에서 볼 수 있

듯이 20대보다 30대는 텍스트와 이미지 유형의 

게시물을 생성하는 비율이 높고 20대의 48.5%

가 혼합 유형의 게시물을 생성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생성하는 게시물의 내용에 관한 질문에서는 

친구 만나기, 맛집 찾아가기 등 자신의 평범한 

일상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72명(82.8%)으로 

가장 많았고, 그 외에는 전시 또는 공연 정보나 

콘텐츠 플랫폼 이용범주 구체적 이용 목적 발생빈도 순위 평균 이용빈도 표준편차

문화/레저

음악 2 4.35 0.991

만화(웹툰) 20 3.12 1.558

스포츠 26 2.75 1.381

문화(공연, 전시) 8 3.78 1.084

패션/뷰티 6 3.85 1.188

영화 4 3.97 1.068

여행 3 4.02 1.046

동영상 검색/시청 1 4.51 0.817

뉴스/미디어
뉴스검색 10 3.50 1.208

TV, 라디오 16 3.27 1.248

건강
다이어트/운동 13 3.45 1.223

질병/의료/보건정보 18 3.19 1.167

사실확인

사전 및 전문용어 28 2.65 1.374

사진 및 이미지 탐색 12 3.48 1.410

도서 21 3.09 1.270

인물 11 3.50 1.208

평균 3.31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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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2013 2021

1 친구와의대화 동영상 검색/시청

2 학업관련 정보검색 음악

3 뉴스검색 여행

4 사전 및 전문용어 영화

5 연구관련 정보검색 요리(레시피 등)

6 사진 및 이미지탐색 패션/뷰티

7 음악 쇼핑

8 지도(길찾기, 위치, 지역검색) 문화(공연/전시)

9 날씨정보 친구와의 대화

10 쇼핑 뉴스검색

11 도서정보 인물

12 인물정보 사진 및 이미지탐색

13 가족과의대화 다이어트/운동

14 만화(웹툰) 지도(위치/지역 검색)

15 TV, 라디오정보 시험/자격증정보

16 스포츠정보 TV, 라디오

17 문화(공연, 전시회 정보) 콘텐츠포스팅관리

18 동영상(DMB, 저장된 동영상 제외) 질병/의료/보건정보

19 패션 및 외모 관련정보 진로탐색

20 영화 만화(웹툰)

21 진로탐색 도서

22 시험 및 자격증정보 가족과의 대화

23 블로그/홈피관리 금융관련정보

24 교통정보 날씨

25 여행정보 교통

26 음식정보(레시피 등) 스포츠

27 다이어트 및 운동정보 학업관련정보검색

28 질병, 의료, 보건정보 사전 및 전문용어

29 재테크 관련정보 부동산관련정보

30 연구관련정보검색

31 법률/민원

<표 20> 탐색 주제의 순위 비교 

유형 응답자수(명) 비율(%)

텍스트 18 20.7

이미지 26 29.9

동영상 3 3.4

혼합(텍스트+이미지, 텍스트+동영상) 40 46.0

합계 87 100

<표 21> 생성하는 게시물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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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의 유형
20대 30대

응답자수(명) 20대 중 비율(%) 응답자수(명) 30대 중 비율(%)

텍스트 13 19.1 5 26.3

이미지 19 27.9 7 36.8

동영상 3 4.4 0 0

혼합 33 48.5 7 36.8

합계 68 100 19 100

<표 22> 연령별 생성하는 게시물의 유형 

사회적 이슈 등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경우가 

9명(10.3%)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험준비에 

대한 기록 등 특정한 목적의 기록을 남기는 경

우는 4명(4.6%)으로 극히 드물었으며, 기타 의

견으로 사진을 게시한다는 응답자가 1명, 게시

물을 생성하지 않는다는 응답자가 1명 있었다. 

게시물의 내용에 대하여 연령별 차이가 있는

지 살펴본 결과는 다음 <표 23>과 같다. 20대의 

대부분은 자신의 평범한 일상에 대한 게시물을 

생성하는데 비해 30대는 평범한 일상에 대한 

게시물을 생성하는 비율의 절반 정도가 정보를 

전달하는 목적으로 게시물을 생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절대적 수치는 2명으로 동

일하지만 비율로 보면 시험이나 자격증을 준비

하는 등 특정 목적의 기록을 남기는 게시물의 

경우에도 20대에 비해 30대는 더 많은 비율을 

보여주었다.

게시물의 내용에 대한 직업별 차이는 대학생

과 나머지 직업군이 확연하게 다른 양상을 보

인다. <표 24>를 보면 대학생의 95%가 자신의 

평범한 일상에 대한 게시물을 생성한다고 답한 

반면, 기타 직업군은 80%, 연구원은 72.2%, 대

학원생은 57.1% 등으로 낮게 나타났다. 대학원

생은 30대와 비슷한 비율을 보여주는데, 실제

로는 대학원생 14명 중 9명이 20대이고 5명이 

30대임에도 불구하고 정보의 전달을 위한 게시

물을 생성한다고 답한 경우가 28.6%에 달한다.

콘텐츠 플랫폼에서 타인의 게시물에 반응을 

남기는지, 그리고 반응을 남긴다면 어떤 방법으

로 반응을 남기는지에 관한 질문에는 가장 많은 

응답자가 간단한 이모티콘이나 좋아요 등을 이

용하여 반응을 남긴다(52명, 59.8%)고 하였으

며, 반응을 남기지 않는다(26명, 29.9%)고 응답

한 경우가 그 다음으로 많았다(<표 25> 참조). 

게시물의 내용
20대 30대

응답자수(명) 20대 중 비율(%) 응답자수(명) 30대 중 비율(%)

평범한 일상 60 88.2 12 63.2

특정 목적의 기록 2 2.9 2 10.5

정보의 전달 4 5.9 5 26.3

기타 2 2.9 0 0

합계 68 100 19 100

<표 23> 연령별 생성하는 게시물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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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의 내용

대학생 대학원생 연구원 기타

응답자수

(명)

대학생 

중 비율

(%)

응답자수

(명)

대학원생 

중 비율

(%)

응답자수

(명)

연구원 

중 비율

(%)

응답자수

(명)

기타 중 

비율

(%)

평범한 일상 47 94.0 8 57.1 13 72.2 4 80.0

특정 목적의 기록 1 2.0 1 7.1 2 11.1 0 0

정보의 전달 1 2.0 4 28.6 3 16.7 1 20.0

기타 1 2.0 1 7.1 0 0 0 0

합계 50 100 14 100 18 100 5 100

<표 24> 직업별 생성하는 게시물의 내용

반응의 유형 응답자수(명) 비율(%)

반응하지 않는다 26 29.9

간단한 이모티콘(좋아요 등)을 이용한다 52 59.8

댓글을 남긴다 8 9.2

댓글에 대한 댓글을 남긴다 1 1.1

합계 87 100

<표 25> 타인의 게시물에 대한 반응 

댓글을 남기는 경우는 8명(9.2%)이었고, 댓글

에 대한 댓글을 남기는 경우는 1명(1.1%)으로 

매우 드물게 나타났다. 반응을 남기지 않는 경

우에 해당하는 26명에게 그 이유를 물어본 결과

는 <표 26>에서 볼 수 있는데, 대부분 개인정보

를 노출하기 싫어서(21명, 80.8%)라고 응답하

였고, 그 외 관심 없는 내용이라서(3명, 11.5%), 

공감하지 않아서(1명, 3.8%) 등의 답이 있었으

며, 기타 의견을 남긴 1명의 응답자는 귀찮아서 

반응을 남기지 않는다고 답하였다. 

콘텐츠 플랫폼에서 게시물을 공유하는 대상

에 관한 질문은 복수 응답이 가능하게 하였는데, 

그중 가장 많은 응답자가 친구나 가족 등 오프

라인에서도 아는 관계의 사람에게 공유한다고 

답하였다. 그다음으로 자기 자신에게 공유하는 

경우가 30명이었고, 온라인에서만 아는 관계의 

사람에게도 게시물을 공유하는 경우는 9명으로 

가장 적었다. 그 결과는 <표 27>과 <그림 3>에

이유 응답자수(명) 비율(%)

관심 없는 내용이라서 3 11.5

공감하지 않아서 1 3.8

개인정보를 노출하기 싫어서 21 80.8

기타 1 3.8

합계 26 100

<표 26> 타인의 게시물에 반응하지 않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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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응답자수(명) 응답자 중 비율(%)

나 자신 30 34.5

친구나 가족 등 오프라인에서도 아는 관계 68 78.2

온라인에서만 아는 관계 9 10.3

<표 27> 게시물을 공유하는 대상 

<그림 3> 게시물을 공유하는 대상 

서 확인할 수 있다.

공유하는 대상에 대하여 두 개 이상의 답을 

선택한 응답자는 총 18명으로, 그중 14명이 나 

자신과 오프라인에서도 아는 관계를 선택하였

고, 세 경우 모두를 선택한 응답자가 2명이었

다. 그 외에 나 자신과 온라인에서만 아는 관계

를 대상으로 공유한다는 응답자와 오프라인에

서도 아는 관계와 온라인에서만 아는 관계를 

대상으로 공유한다는 응답자가 각 1명씩 있었

다. 공유하는 대상에 대하여 연령별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표 28>에서 볼 수 있듯

이 나 자신에게 공유한다는 비율은 20대와 30

대가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으나, 오프라인에

서도 아는 관계에게 공유하는 비율은 20대 중 

83.8%에 해당할 정도로 훨씬 많았으며 온라

인에서만 아는 관계에게 공유하는 비율도 20

대는 8.8%, 30대는 1.6%로 20대에서 훨씬 많

이 나타났다.

게시물을 공유하는 대상
20대 30대

응답자수(명) 20대 중 비율(%) 응답자수(명) 30대 중 비율(%)

나 자신 23 38.8 7 36.8

오프라인에서도 아는 관계 57 83.8 11 57.9

온라인에서만 아는 관계 6 8.8 3 1.6

<표 28> 연령별 게시물을 공유하는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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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응답자수(명) 비율(%)

기록을 남기기 위해 57 65.5

정보를 제공 또는 전달하기 위해 23 26.4

나 자신을 홍보 또는 표현하기 위해 6 6.9

기타 1 1.1

합계 87 100

<표 29> 게시물을 공유하는 이유 

게시물을 공유하는 주된 이유에 관한 질문에

서는 가장 많은 응답자가 기록을 남기기 위한 

것이라고 답하였고, 정보를 제공 또는 전달하

기 위한 경우가 그 다음으로 많았다. 나 자신을 

홍보 또는 표현하기 위해 게시물을 공유한다는 

응답자는 6명(6.9%)이었으며, 기타 의견을 선

택한 1명은 “재미가 있어 다른 이들과 함께 보

고 이야기하기 위해” 게시물을 공유한다고 답

하였다(<표 29> 참조). 

게시물을 공유하는 이유에 대한 연령별․직

업별 차이를 살펴본 결과 그 비율에 큰 차이는 

없었으나 ‘나 자신을 홍보 또는 표현하기 위해’

라고 답한 6명 모두 20대 대학생인 것으로 나타

났다. 

4.4 MZ세대의 특성

MZ세대의 특성을 설문으로 작성하기 위해 

참고한 대학내일 20대연구소의 󰡔밀레니얼-Z세

대 트렌드 2021󰡕은 MZ세대의 모습을 네 개의 

키워드로 설명하고 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일

상력 챌린저”로, 이때 일상력이란 ‘일상을 가꾸

는 힘’을 의미한다. 일상력 챌린저라는 키워드

는 ‘소소한 도전으로 일상을 가꾸는 힘을 기르

다’라는 부제목과 함께 MZ세대를 겉모습보다 

속으로 눈을 돌리는 세대, 작고 귀여운 챌린지

(도전)로 일상을 가꾸는 세대, 느슨하고 즐겁

게 자신만의 습관과 루틴을 만드는 세대라고 

설명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첫 번째 키워드

와 관련하여 10개의 문항을 작성하였다.

두 번째 키워드는 “컨셉진”으로 ‘취향에 맞는 

콘셉트 세계관 속 콘텐츠로 소통하다’라는 부제

목이 있다. MBTI 테스트 등의 성향 테스트를 

통해 새로운 관계를 맺거나 기존의 관계를 유지

하는 세대, 구성원들과 함께 콘텐츠를 제작하거

나 같은 콘텐츠로 놀이를 하는 세대, 타인의 세

계관을 존중하는 세대 등으로 설명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두 번째 키워드와 관련하여 4개

의 문항을 작성하였다.

세 번째 키워드는 “세컨슈머”로 제2의 소비

자라는 의미가 있다.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대

안을 찾아 즐기다’라는 부제목으로 비우고 처분

하는 과정 자체에서 오는 즐거움을 위해 중고거

래를 하는 세대, 국내의 로컬 음식과 로컬 콘텐

츠를 즐길 줄 아는 세대, 모으는 법과 투자하는 

법을 선택하며 자신만의 재테크를 실천하는 세

대 등으로 설명한다. 본 연구에서는 세 번째 키

워드와 관련하여 6개의 문항을 작성하였다.

네 번째 키워드는 “선한 오지랖”으로 ‘누구

도 피해 입지 않기를 바라며 착한 유난을 떤다’

라는 부제목으로 설명하는 내용이다. 펀딩과 

해시태그 운동, SNS 챌린지 등 좋은 의미에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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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서는 세대, 정당한 대가를 주장하고 이를 받

지 못한 경우 권리 보장을 외칠 수 있는 세대, 

‘K-〇〇’의 키워드로 드러나는 한국인으로서

의 자부심을 갖는 세대, 자신이 옳다고 믿는 일

에 대해서라면 내 일이 아니어도 피해자를 지

키기 위해 그리고 좋은 것은 적극적으로 알리

기 위해 유난을 떠는 세대 등으로 설명하고 있

다. 본 연구에서는 네 번째 키워드와 관련하여 

5개 문항을 작성하였다.

그 외에도 해당 자료에서 설명하는 MZ세대

의 특성을 “기타”로 구분하여 5개의 문항을 추

가하여, 다섯 개 범주의 30개 문항으로 MZ세

대의 특성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여부를 5점 척

도로 측정하였다. ‘매우 그렇지 않다’는 1점, ‘그

렇지 않다’는 2점, ‘보통이다’는 3점, ‘그렇다’는 

4점, ‘매우 그렇다’는 5점으로 계산하였으며 각 

문항에 대한 응답자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그

리고 평균의 순위는 다음 <표 30>과 같다. 총 

30개 문항에 대한 Cronbach’s Alpha는 .827으

로, 설문의 신뢰도가 적절한 편으로 나타났다.

모든 항목의 평균 점수는 3.41로 “보통이다”

보다 약간 높은 점수로 나타나 응답자들의 MZ

세대 특성이 “보통이다”와 “그렇다”의 중간 정

도임을 알 수 있다. 가장 높은 평균 점수는 “유

튜브 추천 알고리즘을 통해 동영상을 이용해본 

적 있다”는 문항에서 나타났고, 그다음으로 “온

라인 쇼핑에는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을 활

용한다”라는 문항이었다. 그 외에도 유료 OTT 

서비스나 음원서비스 등을 이용해본 적 있다거

나, 유튜브나 SNS를 이용할 때 협찬인지 광고

인지 확인한다는 응답자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응답자들 대부분 합법적으로 

디지털 콘텐츠를 이용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

하고, 공정성과 정당한 대가에 대한 의식이 뚜

렷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일상을 스스로 

통제하고 가꾸는 것이 중요하다거나, 환경보호

를 위해 분리수거와 재활용을 철저히 하는 등 

소소한 도전으로 일상을 가꾸는 힘에 대한 중

요성과 “선한 오지랖”으로 표현되는 착한 유난 

역시 매우 중요한 키워드임을 알 수 있다. 이는 

범주별 평균에서도 짐작할 수 있는데, 가장 높

은 평균점수를 보인 것은 “누구도 피해 입지 않

기를 바라며 착한 유난을 떤다”는 “선한 오지

랖” 범주였으며, 그 다음으로 기타 범주가 높게 

나타났다. 

4.5 MZ세대의 특성과 게시물 생성, 반응, 공유 

행태

MZ세대의 특성과 콘텐츠 플랫폼에서의 게

시물을 생성하거나 타인의 게시물에 반응하는 

것, 그리고 게시물을 공유하는 행태를 비교하기 

위해 분산분석(ANOVA)을 수행하였다. 게시

물에 대한 생성, 반응, 공유 행태에 따라 MZ세

대의 특성에 대한 평균 점수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게시물의 유형에 대한 문항과 타인의 게

시물에 대한 반응을 묻는 문항에서만 그 평균

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

다. <표 31>에서 볼 수 있듯이, 게시물의 유형에 

관한 문항에서 혼합(텍스트+이미지, 텍스트+

동영상) 형식의 게시물을 생성한다고 응답한 

경우 다른 유형을 선택한 응답자들보다 MZ세

대의 특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그중에서도 텍스

트 유형의 게시물을 생성한다고 답한 응답자들

과의 MZ세대의 특성 점수 차이가 유의미한 것

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혼합형 게시물을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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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순위 평균 표준편차

1. 소소한 도전으로 일상을 가꾸는 힘을 기르다.

내 몸과 마음, 일상을 스스로 통제하고 가꾸는 것이 중요하다. 5 4.20 0.82 

하루하루 쌓아가는 소소하고 확실한 성취가 중요하다. 7 4.04 0.84 

불확실한 미래보다 오늘에 집중해야 한다. 15 3.34 1.09 

달고나커피, 크로플만들기 등 요리 챌린지를 해본 적 있다. 24 2.92 1.52 

마음의 안정을 위해 명상을 해본 적 있다. 23 2.93 1.23 

등산, 캠핑, 차박 등 야외활동을 해본 적 있다. 14 3.49 1.30 

키토제닉 푸드(저탄수화물, 고지방)를 먹어본 적 있다. 27 2.63 1.42 

채식 또는 비건 음식을 먹어본 적 있다. 21 3.07 1.40 

좋은 습관의 형성을 위해 모바일 앱을 이용해본 적 있다. 9 3.74 1.23 

SNS를 통해 좋은 습관을 기록하고 공유해본 적 있다. 20 3.12 1.40 

범주평균 3.35 1.22

2. 취향에 맞는 콘셉트 세계관 속 콘텐츠로 소통하다.

SNS를 통해 나의 MBTI 테스트 결과를 공유해본 적 있다. 12 3.59 1.43 

새로운 유형의 나(부캐)를 만들어 롤플레잉을 해본 적 있다. 28 2.49 1.46 

온라인에서 만난 낯선 사람들과 소통해본 적 있다. 17 3.25 1.33 

틱톡크루나 단체 페이스북 메신저를 사용해본 적 있다. 30 2.23 1.44 

범주평균 2.89 1.41

3.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한 대안을 찾아 즐기다.

당근마켓, 중고나라 등을 이용하여 판매를 해본 적 있다. 10 3.68 1.46 

당근마켓, 중고나라 등을 이용하여 구매를 해본 적 있다. 11 3.61 1.43 

카카오뱅크의 ‘저금통’과 같은 잔돈 금융상품을 이용한다. 22 2.94 1.54 

크라우드펀딩이나 미술작품, 음악저작권 등에 투자한 적 있다. 29 2.24 1.40 

증권계좌를 개설하거나 주식 투자를 해본 적 있다. 19 3.17 1.63 

프랜차이즈 상점보다 로컬 상점을 더 많이 이용한다. 26 2.87 1.04 

범주평균 3.09 1.42

4. 누구도 피해 입지 않기를 바라며 착한 유난을 떤다.

해쉬태그운동, SNS 챌린지로 사회 이슈 활동을 해본 적 있다. 25 2.90 1.35 

유튜브나 SNS를 이용할 때 협찬이나 광고인지 확인한다. 8 3.99 1.11 

유료 음원서비스(바이브, 멜론 등)를 이용해본 적 있다. 4 4.28 1.13 

유료 OTT서비스(넷플릭스, 왓챠 등)를 이용해본 적 있다. 3 4.36 1.11 

환경보호를 위해 분리수거와 재활용을 철저히 한다. 6 4.11 0.87 

범주평균 3.93 1.11

5. 기타

동물의숲, 어몽어스 등 게임에서 친구들과 교류한 적 있다. 18 3.23 1.56 

온라인 콘서트나 전시를 유료로 이용해본 적 있다. 13 3.59 1.44 

곰표, 칠성사이다 등 뉴트로 제품을 구매해본 적 있다. 16 3.33 1.35 

유튜브 추천 알고리즘을 통해 동영상을 이용해본 적 있다. 1 4.51 0.74 

온라인 쇼핑에는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을 활용한다. 2 4.43 0.89 

범주평균 3.82 1.20

<표 30> MZ세대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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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MZ세대의 특성

응답자수 평균 표준편차 F p Scheffe

게시물의 유형

텍스트a 19 3.156 .529

3.512 .018 d>a
이미지b 29 3.324 .591

동영상c 5 3.209 .441

혼합d 54 3.571 .516

<표 31> MZ세대의 특성과 게시물의 유형 

구분
MZ세대의 특성

응답자수 평균 표준편차 F p Scheffe

게시물에 대한 

반응

반응하지 않는다
a 29 3.087 .449

6.137 0.001 b>a

간단한 이모티콘
b 65 3.546 .537

댓글을 남긴다c 11 3.576 .593

댓글에 대한 

댓글을 남긴다
d 2 2.937 .391

<표 32> MZ세대의 특성과 타인의 게시물에 대한 반응 

하는 경우 텍스트 형식의 게시물을 생성하는 

경우보다 MZ세대의 특성이 더 많이 나타난다

고 볼 수 있다.

타인의 게시물에 대한 반응과 MZ세대의 특

성에 대한 평균을 비교한 결과는 <표 32>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타인의 게시물에 대하여 간

단한 이모티콘이나 ‘좋아요’ 등을 이용하여 반

응한다는 응답자들에게서 MZ세대의 특성이 더 

높게 나타났는데, 그중에서도 반응하지 않는다

고 답한 응답자들의 MZ세대 특성 평균과의 차

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과학기술정보 분야 MZ세대

가 주로 활용하는 콘텐츠 플랫폼과 일상․학술

정보원, 콘텐츠 플랫폼을 통해 탐색하는 정보의 

주제, 콘텐츠 플랫폼에서의 게시물의 생성 및 

공유, 그리고 MZ세대의 특성에 관한 설문을 통

해 정보이용자면서 정보 생산자로서의 MZ세대

의 특성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과학기술정보 분야의 정보이용자인 

MZ세대는 콘텐츠 플랫폼으로 유튜브를 가장 많

이 활용하고 있었으며, 일상정보원으로는 네이

버를, 학술정보원으로는 구글을 선호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콘텐츠 플랫폼이나 일상정보원의 

활용행태는 연령별, 직업별 차이가 크게 나타

나지 않았는데, 학술정보원에 대해서는 20대와 

30대가 다르고, 대학생과 대학원생, 연구원과 

기타 직업군의 활용행태에 차이가 있었다. 20대

는 가장 많이 선호하는 구글과 두 번째로 선호하

는 RISS의 활용비율이 거의 비슷하고 3, 4위로 

선호하는 DBpia와 ScienceON를 활용비율도 

비슷하게 나타났으나, 30대의 경우 1위로 선택

한 구글의 활용비율이 2위로 선택한 ScienceON

보다 높게 나타났다. 직업별 학술정보원 활용행

태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구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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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RISS는 모든 직업군에서 비교적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는데, ScienceON의 경우 대학생이

나 대학원생보다 연구원이나 기타 직업군이 선

호하는 비율이 높았다. DBpia나 네이버는 다른 

직업군보다 대학생에게 활용빈도가 비교적 높

은 편으로 나타났다. 특히 네이버의 경우 다른 

직업군에서는 6.5%나 7.1% 등 10%가 넘지 않

는데 대학생의 경우 11%의 활용비율을 보였다. 

ScienceON이나 RISS, DBpia 등의 학술 데이

터베이스만을 학술정보원으로 인식하지 않고 네

이버같은 일상정보원을 학술정보원으로 인식하

는 경우가 11%나 된다는 것이다. 또한, 콘텐츠 

플랫폼을 통해 소비하는 콘텐츠는 대부분 일상

적인 정보였으며, 전문분야 등의 검색은 빈번하

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콘텐츠 소비뿐

만 아니라 생산에도 적극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는데, 다만 정보전달의 목적보다는 기록을 위

한 목적이 가장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MZ세대의 과학

기술정보 분야 정보이용자는 콘텐츠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정보를 이용하고 생산하

고는 있으나 학술적인 목적보다는 일상적인 활

동에 주로 활용하고 있어 이러한 세대에 맞는 

효과적인 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일상적

인 활동 중에 자연스럽게 학술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

다. 예를 들어, 네이버와 같은 포털사이트를 학

술정보원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을 볼 때 학술정

보 제공 기관에서는 플랫폼 간 제휴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을 홍보 채

널로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이다. 또한 MZ세대의 선한 오지랖이 학술 커뮤

니케이션 활동과 연결될 수 있도록 SNS 등을 

활용한 연구결과물의 공유와 공동저작도구를 

활용한 협업과 소통이 기반이 되는 연구 활동을 

지원한다면 이전 세대보다 조금 더 활발한 온라

인 협업이 가능해질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자신

을 드러내고 정보를 공유하는 것에 두려움이 없

는 세대인 만큼 학술 커뮤니케이션에서도 이러

한 적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보서비스 플랫

폼을 제공한다면, MZ세대를 통해 정보의 공유

와 공개를 기반으로 하는 오픈 사이언스 환경에 

성큼 다가설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밝혀진 과학기술정

보 분야 MZ세대의 콘텐츠 활용 플랫폼과 학술

정보 이용행태를 통해 차세대 정보서비스 및 

시스템 설계에 토대가 될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특히 국내 MZ세대 학생들과 연구자

들의 전반적 생활 및 정보활동의 특징을 규명

함으로써 오픈 사이언스 환경에 대비한 차세대 

정보서비스 개발을 위한 이용자 연구자료로 활

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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